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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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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제(cold resistant substance)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

는 화학물질로 물과 함께 1:10의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겨울철 건설현
장을 중심으로 컵라면과 커피를 섭취하기 위해 방동제를 물로 잘못 사용하여 12년에만 3건

의 집단적인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23명이 중독되는 사고가 발

생되었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사한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으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의 방동제 오음용에 의한 집단적인 중독사고가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

되고 있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 방동제는 

아질산나트륨, 염화칼슘, 질산 칼슘 등이 주성분이며, 냄새가 없고 색깔도 투명해 생수병에 
담아두면 물과 구분하가 힘든 화학물질이다. 이러한 방동제를 음용하게 되면 초기 어지럼증

과 메스꺼움 증상이 발생되고, 30여분이 경과되면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구토가 일어나며, 

결국 사지마비로 쓰러지게 된다. 따라서 방동제에 의한 집단적인 음용 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방동제 제조시 해당 제품을 쓴맛이 나도록 맛을 변경하고 냄새를 첨가토록 하는 조

치와 방동제가 함유된 용기(패트병, 대형물통)에는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미장·조적 작업시 시멘트 몰타르 반죽용 물은 절대 식수로 
사용을 금지하고, 식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공하거나 현장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반드시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